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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38번  만왕의 왕 

예물준비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501번 

163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생명의 성체여 

파견성가 136번  예수 부활하셨도다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Thomas Choi • Michelle Nguyen • Aiden Nam  

8시 미사 Edward Oh • Justin Kim • Sia Kim  

9시 30분 미사  Stella Park • Joseph Kim • Joseph Lee 

11시 미사  Ryan Kim • Jennifer Lee • Peter Pecoraro 

12시 30분 미사 Annabelle Na • Shyun Kim • Vincent Ro  

5시 미사  • •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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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지난주에 우리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체성사를 기억하

고 성체성사의 의미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

습니다. 오늘 부활 제6주일 강론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복음을 언급한 것은, 오늘 복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장면으로 지

난 주 복음이 포함된 요한 13장부터 함께 읽어야 이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최후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요

한 14-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4번에 걸쳐서 성

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① 14,16-17 ② 14,26 ③ 15,26 ④ 16,7-15)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보호자”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

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의 옆에”라는 의미를 갖

고 있는 “파라”와 “불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클레이토스”가 결합된 단어로, “옆에 있도록 불린 

자”라고 직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을 누구의 옆에 있도록 불러주셨을지 생각해보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볼 때, 우선

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함께 있었던 제

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불러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

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최후의 만찬을 시작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

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

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

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당신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

서가 집필된 기원후 100년경의 신자공동체입니다. 당

시 교회는 세상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제자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두고 혼란

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면서 할례에 

대한 갈등을 겪은 것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못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이후의 사람들이 당

신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당신 말씀의 의미를 오해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보호자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

니다.  

 

  이를 오늘 복음은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

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

이다.”(14,26)는 말씀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

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

려는 것이다.”(14,29)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

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과 만났던 제자들과 기원후 100년경의 초대교

회 신자들 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지 못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하는 지금 우리

들은 그들보다 더 심각하게 믿음이 약하고 말씀을 정

확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까지도 끝까지 사랑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하신 보호자 성령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교회 안에서 함께 활동하시며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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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역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없다.  다만 세상의 평화와 다

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모

든 가르침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세상이 보기에 성령이 주시는 평화는 불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끊임없

이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참 평화 참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하느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될 

때 계속해서 성령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 예수님

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

지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성모성월 5월의 봄이 

무르익으며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은 날씨가 아주 좋아 여러 행사들이 본당

에서 이루어져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왁자지껄하는 

모습이 마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

았습니다. 또 주중에는 안나회 일일 피정이 있었습니

다.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가슴 뿌듯한 은총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함

께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

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당 일상은 예전처럼 더욱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여러 행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주일 학

교 고등부 피정, 야외미사, 학생 견진, 등등. 그렇지만 

주변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오미크론 확진 증세가 알러지 감기나 독감 증상 같기

도 하고 또 무증상의 확진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팬데

믹이 아니라 다른 독감과 같이 코비드 바이러스와 함

께 살아가는 엔데믹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맞

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로한 분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중

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고 백

신 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확진이 되더

라도 중증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불편하더라도 손을 소독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안전하고 즐거

운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수 요건 같습니다. 결국 최선

의 방역은 두려워하기 보다는 조심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볼리비아로 우리 본당의 의료 미션팀이 

미션을 떠납니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정지했다

가 이번에 의료전문봉사자 4명과 일반 봉사자 3명으

로 총 7명이 7번째 미션을 떠나면서 내심 걱정도 되지

만 주님께서 함께해주시리라는 믿음과 우리를 기다리

는 원주민들의 위해 과감히 이번 미션을 계획했습니

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성원이 큰 힘이 됩니

다.  

 

  오늘 주일 복음 시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

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

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요한 14: 23)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라.”( 요한 13: 34) 이것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

에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

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 이 힘든 팬데믹 시대를 이겨나

가고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한 국내 정세 속에서도 보

호자 성령의 도움을 받아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

다. (참조 14: 26-27) 이는 나아가 우리 일상의 선교입니

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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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이들 안에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고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넷째 주일 (5월)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병자성사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중에    

병자성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성당 사무실 : (718) 321-7676 

유아세례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  

본당 야외 미사  

 

유아세례 부모교육 

사무실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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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St. Paul 의료 선교(Medical Mission) 

일정 : 5월 27일(금) - 6월 4일(토)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주임신부님과 본당 사무

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선교 도네이션  

신용조합 $5,000, 한 마리아와 한 모니카 

$1,667.69, 노태균 타디우스 $5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 림 

2022년 여름캠프 등록   

날짜 : 6월 29일(수) - 8월 12일 (금) 7주간  

대상 학년 : PreK—5학년  

일반 등록 : 6월 12일(일)까지  

일반 등록금 : $1,460 

 

QR CODE로 웹싸이트 방문하기: 

웹싸이트 :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주일학교 휴교  

정신건강 세미나  

일시 : 5월 29일(일)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강사 : KCS 공공보건팀 

주최 : 사목회  

세미나 후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세미나  

선교 

메모리얼 데이 바베큐 

 

주일학교 어머니 정신건강 세미나  

일시 : 6월 5일(일) 1:30 p.m.  

장소 : 교육관 채플 

“축하드립니다” 

김학범 알퐁소 신부님께서 메리놀의  

미국 지부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주일학교 고등부 피정 날짜 변경  

5월 20일(금) - 5월 22일(오늘) 예정이었던 고등부 

피정이 5월 27일(금) - 5월 29일(일) 로 날짜가 변

경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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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5월 22일 

알 림 알 림 

Flushing 1구역 1반   

 

현금기부  

물품기부 

Long Island 구역 3반   

 

Bayside 구역 4반   

 

Forest Hills 구역 Corona반    

 

총 수입 (총기부금) $47,520 

지출   

Coco 호도/ 오렌지 $435 

주류/ 음료 $1,302 

전자제품 $4,520 

사진/리플 $513 

Golf Gift $3,500 

트로피/ 감사패 $1,610 

Golf Fee $19,800 

Tip, Dinner Fee (비참가인) $1,750 

총 지출 $36,445 

총 합계  $11,075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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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5월 22일 

생활상담소 상담 
 

5월 22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김준수, 김진배, 안규호, 정재연  

 

  

  

 

  

온라인 헌금  

  

 

  

  

제78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일시 :   

장소 : 헌팅턴 수도원, 롱아일랜드 

        

신청 : 신은미 세레피나 (516) 996-9038 

         조성애 루시아 (646) 220-1990  

꾸리아 평의회   

5월 22일(오늘)  2 p.m.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장소 : 성당 친교실  

 기적의 매달 성모 꾸리아   

     장소 : 성전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 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 림 알 림 

어머니연합회 음식 판매  

성제회 월례회  

성제회 1일 피정   

간호사회 회의  

 

생활상담  

성소 후원회 기도모임  

 

요셉회 청소날  

 

성체조배 안내 

평일날 성체조배를 하러 오시는 분은 사무실

을 통해 성전으로 가시기 바라며, 성체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까지, 토요

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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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미사 봉헌                                                                                               2022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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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Pope Francis and the leaders of our church: that 
the Holy Spirit watch over them and guide them as 
they lead the church,.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visible signs of an economic downturn in-
spire local leaders to help our fellow citizen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will seek peace by reading the facts and 
searching out the issues rather than by avoiding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by not being afraid to listen to angry voices we 
will begin to hear the sorrow of the human heart.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hen we see the problems of our society, we 
are not looking for a quick fix answer that solves the 
problems for a few, but a genuine solution that can 
help the man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poor, that they might hear the good news of 
jobs, housing and the necessities of life.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May 22, 2022 

4th Sunday in May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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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tism  

Mass  

Summer Camp 2022  

 https://sites.google.com/view/

stpaulcamp 

St. Paul Medical Mission  
Date : May 27th (Fri) - June 4th (Sat)  

We are preparing for medical mission under the 
guidance of Father Andrew Kim. For donations,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or Fr. Kim.   

Ascension Of The Lord   

2022 Summer Church Outdoor Mass 

Parents’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Infant Baptism  

Seeking Sunday School Teacher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Jaeyeon (Juliana) Jung (929) 928-1487 

Sunday  School 

Congratulations to Father Alfonso (Hak Beom) 
Kim on his election as United States  

Regional Superior for Maryknoll.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6th Sunday of Easter                                                                                                                          May 22, 2022 (Year C) No. 2581 

Responsorial  

Psalm 
O God, let all the nations praise you! (or ◎ Alleluia.)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15:1-2, 22-29 (57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Revelation      
   Revelation 21: 10-14, 22-23 

Communion Antiphon 

Psalm 67:2-3, 5, 6, 8 

Let Us Climb The Mountain Of The Lord 

< Sixth Sunday of Easter > 

By Fr. Joseph Veneroso, M.M.  

   Mountain climbing is popular in South Korea, and when I lived there I climbed several mountains. One of the 
most memorable was when I climbed Chirisan in 1981 with two other Maryknoll priests. I remember rising early 
and starting to climb before 9:00 a.m. Because we stayed overnight at the local Buddhist temple, we enjoyed a deli-
cious vegetarian breakfast. The only downside was that they don’t serve coffee in Buddhist monasteries, so the 
three of us had to begin our climb without our usual caffeine fix. It took us almost three hours to get to the top. 
Every step seemed difficult because all I could think of was the morning coffee I didn’t have. Then all of a sudden, 

halfway up the mountain, a 할머니 (grandmother) —with a case of Coca Cola on her head—came up behind us, 

calling out “비켜라! 비켜!” (Get out of the way!) She was clearly twice our age. Yet we were huffing and puffing 
and she blew right past us and disappeared on the path ahead. We had to stop and wonder: where did she come 
from? And where was she going with that case of soda? An hour later we found out. There at the very top of Chi-
risan was a wonderful coffee shop, with coffees from around the world. High atop South Korea’s tallest mountain, 
I felt I really had died and gone to heaven. 
 
   Thinking back on that day made me appreciate how mountain climbing is a lot like life, especially our life of faith. 
Sometimes the path goes straight up. At other times in order to go higher we must follow the path even when it 
turns down once in a while. And here’s the mysterious thing: from afar you can see Chirisan, but once you’re actu-
ally climbing it, you can no longer see it. Especially at the top, with its wonderful panoramic view, the one thing 
you cannot see is the mountain you’re on! When we first become aware of God, from a distance God’s presence 
seems clear. Once we start drawing closer to God, God seems to disappear. That’s because we are are walking 
God’s path. We are standing in God’s presence. Then God surprises us with a coffee shop when and where we 

least expect it. And sometimes God comes to us in the form of a 할머니 carrying a case of Coke on her head to 
encourage us to continue climbing and, of course, getting out of the way.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